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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팩토리의 지속사용의도와 전환의도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Continuous Use Intention and
Switching Intention of the Smart Factory)

김 현 규1)*1)

(Kim Hyun-gyu)

요 약 ICT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제조업과 ICT 융합이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생산

방식의 혁명을 일으키며 제조업 위기의 돌파구로 주목을 받으면서 제조업 부활에 날개를 달아주는 요
소로 부상하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가 구현되면 각 공장에서 수집된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및 의사결정을 하는 공장 운영체계(Data Driven Operation)를 갖춤으로써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현

상과 문제들의 상관관계를 찾아낼 수 있다. 고객의 니즈가 다양해짐에 따라 다품종 대량생산에서 맞
춤형 유연생산 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기업은 이를 위해 스마트 팩토리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국내 스마트 팩토리 도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팩토리 지속사용의도와 전환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기술수용모형(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을 토대로 실증 분석한다. 이
를 위해 본 연구는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 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22개의 표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 팩토리

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과 실무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핵심주제어 : 스마트 팩토리, 기술수용모형, 지각된 전환비용, 지속사용의도, 전환의도

Abstract With the advent of the ICT-based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convergence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ICT seems to be the new breakthrough for achieving the company’s

competitiveness and play a role on the key element for accelerating the revival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When the smart factory is implemented, each plant can analyze the
quantity of data collected, build the data-driven operation systems which can make decisions, and

ultimately discover the correlation among many events in the manufacturing sites. As the

customers’ needs become diversified more and more, it is required for the company to change its
operating method from large quantity batch production systems to customizable and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s. For performing this requirements, it is essential for the company to adopt

the smart factory. Based on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actors influencing continuous use intention and switching intention of the smart factory. To do



An Empirical Study on Continuous Use Intention and Switching Intention of the Smart Factory

- 66 -

1. 서 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제조업은 장기적

인 경기 침체와 인건비 및 원자재 비용 상승으

로 인해 성장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제조업 강

국들은 새로운 제조업 패러다임을 통한 생산효

율을 증대시키고, 고객 맞춤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1]. 우리나라 제조업은 선진

국의 기술을 배워 짧은 시간 동안 눈부신 발전

을 하였다.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하지 않고 경

제성장을 수출에 의존하여야 하는 우리나라로서

는 제조업과 산업이 빠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2]. 최근 고령화로 인해 노동

인력이 감소되고,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제조

업 기술력이 발전하고, 국내외 인건비가 상승되

는 등의 이유로 침체기가 지속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고객 수요의 급격한 변화로 인

하여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지면서 기업은 다양

한 제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높은 품

질 수준과 생산 효율성을 확보해야 생존이 가능

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

지지부진한 공정혁신, 해외 생산품의 운송비용

과 인건비 상승 등은 해외에 진출한 공장의 리

쇼어링(Reshoring)을 확산시키고 있다[1].

많은 전문가들은 제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 분

야에서 가장 큰 변화와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인더스트리 4.0 시대의

중심에서 제조업의 스마트 팩토리로의 변화는

필수불가결한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제조업과 ICT

가 융합하는데 날개를 달아주어 제조업의 경쟁

력 제고와 위기를 극복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

다. 스마트 팩토리가 실현되면 공장에서 생성되

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는 데이터 기

반의 공장 운영체계를 갖춤으로써, 생산현장에

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

고객의 니즈 또한 다양해지면서 다품종 대량생

산 시대의 도래에 맞춰 맞춤형 유연 생산체제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스마트 팩토리 도입은 필

수적이다. 국내 몇몇 기업들의 성공적인 스마트

팩토리의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수익성 향상, 고용창출 등의 성과가 부각되면서

스마트 팩토리의 도입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증

대되고 있다. 이러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해야 하는지, 스마

트 팩토리의 지속사용의도와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제조

업 패러다임에서 생산효율을 증대하고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 국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팩토리의 지속사

용의도와 전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스마트 팩토리와 기술수용모형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

정하고,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방법을 제시

하였다.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스마트 팩토리

를 운영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고, SmartPLS 3.0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스마트 팩토리

so, a questionnaire survey is conducted both online and offline. 122 samples are used for the
study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many implications with many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relevant smart factories.

Key Words : Smart factory, 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 Perceived switching costs,

Continuous use intention, Switching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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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팩토리는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

통, 판매 등 전 과정을 정보통신기술로 통합하

여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미래형 공장이다[3].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기술인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

CPS)을 기반으로 제조의 모든 단계가 자동화,

정보화(디지털화)되고, 가치사슬 전체가 하나의

공장처럼 실시간 연동되는 생산체계를 지향하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이다[1]. 제조업 현장의 정보

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제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조 현장에서는 아직 상·하위 시스템 간의 정

보 단절, 현장 데이터 수집의 한계, 대용량 데이

터 분석의 어려움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는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 ‘스마트 제조(Smart manufacturing)’,

‘디지털(Digital) 제조’, ‘가상 제조’, ‘유연생산시스템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FMS)’, 컴퓨터 통합

시스템(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CIM)’,

‘지능화 제조 시스템(Intelligent manufacturing

system:　IMS)’ 등 유사 의미와 단어들이 사용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념적인 정리와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산업의 구분이 필요하다. 지금

까지 생산현장에서 추진했던 공장자동화의 개념

은 수직적 통합으로 ‘Factory’와 ‘Manufacturing’

의 범위로 볼 수 있으며 다양해진 고객의 요구

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수평적 통합 방향은

‘Smart’의 범위로 볼 수 있다.

스마트 팩토리는 다른 기기나 서비스의 스마

트화와 마찬가지로 공장과 설비가 스스로 판단

하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능화된 공장을

의미한다. 전통 제조산업에 ICT 기술을 접목하

여 공정자동화, 공장자동화, 제품개발, 공급사슬

관리와 기업자원관리 등이 구현된 형태로 최소

의 비용과 시간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여 공장 내 상황들을 스

스로 제어할 수 있다. 스마트 팩토리는 공장 내

제조 가치사슬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실시간으

로 수직적·수평적 통합, 통신과 협업을 이루어

내는 하나의 공장 시스템으로 사물인터넷, 인공

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통합하여 자동화와 디지

털화를 구현하는 것이 기존 공장자동화와 차별

되는 요소이다[4-5].

스마트 팩토리가 구현되면 각 공장에서 수집

된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의사결

정하는 데이터 기반의 공장 운영체계(Data

driven operation)를 갖춤으로써,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상, 문제들의 상관관계를 찾아낼 수

있다. 제조 현장에서 발생한 정보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스스로 입수하는 정보까지 반영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아직은 대부분의

스마트 팩토리가 고도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로 스스로 판단하는 인공지능형 시스템이

아닌 기계의 가동 상태, 기계의 파손 및 제품의

하자 발생 가능성의 예측과 판단, 원격 관리 등

을 통한 장비의 효율성과 안정성의 확대, 생산

성 향상, 비용 절감에 대부분 초점을 맞추고 있

다[6]. 스마트 팩토리의 궁극적 목적은 생산시스

템을 지능화·유연화·최적화·효율화하여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적 환경과 고객의 니즈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조기업을 구현하는 것이

다. 고객의 니즈가 다양해지면서 다품종 대량생

산 시대의 도래에 맞춰 맞춤형 유연생산체제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스마트 팩토리 도입은 필

수적이다. 스마트 팩토리 도입의 기대효과는 먼

저, 에너지와 인건비 등의 비용 절감과 부가가

치 증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다. 생산제품의

자동설계, 생산공정의 자동제어, 생산설비의 비

가동 및 불량 등의 원인 파악, 제품 불량 발견

과 원인 규명, 품질검사 등 생산과 관련되어 인

력으로 행하는 모든 일 등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기능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인건비를 절감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일정한 품질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7]. 또한 생산 거점 선택에 대한 제약 조건이

감소되면서 제조업의 리쇼어링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기회를 창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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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TAM은 조직의 업무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도

입하는 정보기술과 관련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수용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 개발되었다[8-9].

이는 특정 혁신에 대해 조직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믿음,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인 태도, 이

용 의도와 실제 사용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수용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들이 무엇

인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8-9].

Ajzen과 Fishbein[11]이 정립한 합리적 행동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에 근거

한 것으로, TRA가 인간의 일반적인 행동을 설

명하고자 한 것이라면 TAM은 컴퓨터와 같은

혁신 정보기술의 수용 행동을 설명하려는 것이

다. 의도는 사람이 특정 행동을 이행하기 위하

여 얼마나 많은 시도와 노력을 할 것인지와 관

련된 개념으로 행동 의도를 변경하거나 행동 의

도의 측정과 행동의 척도가 행동, 대상, 상황,

시간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동 의

도는 자발적인 행동을 측정하는데 주요한 변수

로 작용한다[12-13]. Davis[8]가 제시한 TAM은

사회심리학의 TRA에서 제시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태도와 행위의도 간의 관계를 정보기술 이

용에 관한 연구로 확장한 모형으로 사용자들의

정보기술 수용과 사용 형태를 설명하는 가장 유

용한 연구 중 하나로 측정 도구의 타당성이 검

증되면서 1990년 이후 수많은 연구에서 직·간접

적으로 다루어져 왔다[14].

Davis[8]는 수용자들이 정보시스템을 사용하

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지각된 유

용성은 “특정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업무성과를 개선 시킬 것이라고 믿는 정도”로

이는 업무의 효과성, 생산성 및 업무에 있어서

사용하는 정보기술의 중요성과 관련된 것이다.

과정 기대인 지각된 사용 용이성과는 대조적으

로 지각된 유용성은 결과 기대이다. 지각된 사

용 용이성은 “특정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정

보기술을 학습하기 쉽고, 사용함에 있어서 신체

적, 정신적으로 노력이 적게 드는 것을 의미하

며, 사용자들이 정보기술 이용 과정에 대한 평

가로 과정 기대(Process expectation)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TAM은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수용을

모델링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지각된 유용

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라는 두 가지 지각적

반응을 포함한다. 이 두 가지 차원은 외부변수

에 의해 영향을 받고, 정보시스템 사용자의 태

도에 영향을 주며 차례로 실제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15]. TAM은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확

장・검증되었다. TAM은 사용자의 지각된 유용

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시스템 사용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using)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용에 대한 태도는 사용자의 행위 의도

(Behavioral intention to use)에 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으로 행위 의도는 실제 시스템 사용

(Actual system use)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모델을 제시하였다[16].

3.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최종 변수로 지속

사용의도(Continuance intention)와 전환의도

(Switching intention)를 채택하였다.

3.2 연구가설

최고경영자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조

직 내외의 주요한 사안들을 통제할 수 있으며, 조

직문화 형성과 조직구조의 설계 등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Schumpeter[17]는 CEO를 혁신을 수행하는 동태

적 주체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CEO는 조직을 효율

적으로 관리하고 구성원들을 통합하여 목표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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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성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 최고경영자는

스마트 팩토리 서비스에 대한 정형화된 지침을 제

공할 수 있고 전반적인 성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며, 구성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장려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TAM은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

을 주요 요인으로 하여 사용자의 정보기술 수용

의도를 설명하고 있다. TAM을 기반으로 한 많

은 선행연구는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

이성의 두 가지 개념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복합

적인 다른 요인들을 외부변수로 포함 시켜 모형

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외부변

수와 사용자의 반응 간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

된 사용 용이성이 매개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H 1 : 최고경영자는 지각된 사용 용이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

H 2 : 최고경영자는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

향을 미친다.

H 3 : 최고경영자는 지각된 전환비용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지속사용의도는 정보시스템이 수용된 이후 한

번 이상 사용한 사용자가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

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분야에서 지속사용의도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진정한 성공을 평가하기 위

한 개념으로 활용되어 왔다. 정보시스템의 수용

의도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이익확

대를 위해서는 지속사용의도에 대한 규명이 매

우 중요하다[18].

사용자의 정보기술 수용의도를 설명하기 위한

합리적 행동이론은 신념-태도-의도-행동의 인

과관계를 바탕으로 기술수용모형으로 발전하였

다[8]. TAM에서 인지된 유용성은 잠재적 이용

자가 새로운 정보기술을 받아들임으로써 업무

의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

미한다. 이는 TRA와는 달리 인지된 유용성이

행위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혁신확산이론에서의 상대적 이점

과 그 의미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19]. 신제

품이 기존의 제품보다 성능이나 기능 면에서

전달해 줄 수 없었던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할

때 유용성이 높게 측정되며, 시장에서 빠르게

수용될 수 있다[20].

지각된 사용 용이성(Easy to use)은 ‘잠재적

이용자가 많은 노력 없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를 말한다. 선행

연구[8]에 의하면, 이용의 편리가 많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Rogers[20]는 이용자가 제품의 이용

법을 빨리 습득할수록 신제품이 시장에서 수용

되는 속도가 빠르다고 하였다. 이영욱 외[21]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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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용모형을 토대로 ‘기술수용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B2B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지각된 유용성, 지각

된 사용 용이성, 개인의 혁신성 등을 독립변수

로 설정하고 매개변수 설정 없이 종속변수인 사

용 의도에 대한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Kim [22]은 TAM 모델을 활용하여 ‘기업의 클

라우드 컴퓨팅 기술 도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비용, 신뢰성, 보안성, 기

능성, 접근성 등의 독립변수가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을 매개하여 기술수용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많은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각된 사용 용이성을 느끼는 정보기술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긍정적 태도 및 수용 의

도가 형성된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제시되었다[8,

12]. TAM에서 사용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 정보기술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

향 연구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정(+)의 관계

가 검증되었다[8, 14]. 이렇듯 정보기술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기술수용모형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 등을 적용하여 기술 수용자

의 수용 태도 및 사용 의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정보기술의 지속사용의도, 사용의

도 등 긍정적인 태도를 고찰하는 데 있어 유용

한 변수로 활용되고 있다[23].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스마

트 팩토리 사용에 대한 주관적인 신념이다. 이

들 신념이 긍정적일수록 스마트 팩토리 사용의

도에 정(+)의 관계를 나타낸다. 사용자들은 스마

트 팩토리 사용 결과가 유용하다고 느낄수록 스

마트 팩토리의 지속사용의도 또한 높아지는 경

향이 있으나, 스마트 팩토리의 사용 결과가 유

용하다고 해도 스마트 팩토리 사용이 복잡하고

어려우면 사용자들은 그 스마트 팩토리를 지속

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

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H4: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 지속사용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

H5: 지각된 유용성이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6: 지각된 전환비용이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전환의도는 전환행동(Switching behavior)으

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존 고

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기업에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보편적으로 어

떤 전환행동을 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도가 생길

수록 전환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비자는 현재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

비스가 불편하거나 불만족스럽다고 반드시 다른

경쟁사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 전환하기 위해

서는 금전적, 절차적 비용이 수반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탐색하는 시간과 노력이 수반

되어야 한다[24]. 전환비용은 하나의 서비스 제

공업체에서 다른 제공자로의 전환에 필요한 시

간, 돈, 심리적인 노력을 의미한다[25]. 전환비용

은 경제적인 관념인 동시에, 심리적인 사회적

개념이다. 높은 전환비용은 재구매의도를 높이

는 요인으로 작용한다[26]. 일반적으로 사용자들

은 경제적인 이유로 특정 시스템에 머무르려고

한다. 고객이 서비스 공급자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투자한 시간과 노력, 비용의 정도로도 나

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전환비용은 고객유지에 주

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전환

비용은 사용자들의 사후 행위에 영향을 준다.

스마트 팩토리 근로자들은 다른 시스템으로 전

환을 쉽게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스

마트 팩토리를 사용하기 위하여 기업은 엄청난

양의 노력과 시간을 이미 할애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7: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 전환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H8: 지각된 유용성이 전환의도에 부(-)의 영향

을 미친다.

H9: 지각된 전환비용이 전환의도에 부(-)의 영

향을 미친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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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이용된 설문조사의 척도는 타당

성 보장을 위해서 선행연구로부터 도출되었다.

도출된 설문 문항들은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환

경에 맞도록 수정하였으며, 설문 문항들은 7점

리커트 척도를 기반으로 측정되었다(1점 : 매우

아니다, 7점 : 매우 그렇다). 지각된 사용 용이

성과 지각된 유용성은 Davis[8]의 연구를 토대

로 작성하였다.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최고경영

자의 지원은 정보시스템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

소로 나타나고 있다. Willoughby and Pye[26]은

최고경영자가 정보시스템 활동에 대한 일반적

지침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고, 최고경영자의

지원과 참여가 정보시스템 성과에 중요한 변수

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의 영향

을 최고경영자의 높은 관심이 스마트 팩토리 도

입에 영향을 준 정도, 최고경영자의 정확한 정

보와 인식이 스마트 팩토리 도입에 영향을 준

정도, 최고경영자의 적절한 재정적 지원이 스마

트 팩토리의 안정적 도입에 영향을 준 정도, 최

고경영자의 변화를 중시하는 의지가 스마트 팩

토리 도입에 영향을 준 정도 등 5개의 측정항목

으로 측정하였다.

지각된 전환비용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다른 스

마트 팩토리 서비스 제공자로 변경할 경우 발생하

는 일회성 비용 또는 현재 서비스 제공자와 관계를

유지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새로운 서비스 제공

자로 전환하게 되면 발생하는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27]. 전환비용은 경제적 차원에서만 고려하였

고, 거래비용과 학습비용, 탐색비용, 감정비용, 습관,

인지적 노력 등을 전환비용에 포함시켰다[28], [29].

전환비용은 사회적 전환비용(Social switching cost)과

절차적 비용(Procedural cost)과 혜택상실비용(Lost

benefit cost)으로 구분하였다[16]. 사회적 전환비용은

제공자와의 유대감이 상실되는 비용이고, 절차적 비

용은 새로운 제공자를 선택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불편함, 시간과 노력 등이 소모되는 것을 말한다.

혜택상실비용은 공급자를 전환함으로 인해 기존의

제공자로부터 받았던 특별한 혜택 등과 같은 잠재

적인 손실비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환비용은 서비

스 기업에 고객 이탈과 고객의 전환 행동을 막아주

고 고객유지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여 구매

과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를 통해 고객 유지력을

높여주고 경쟁자로의 이동을 방지하여 기업의 미래

수익 원천을 제공하게 된다[30]. 본 연구에서 지각

된 전환비용은 다른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시간과 노력의 소모 정도, 관련 기

업과의 업무관련 소통이 감소될 수 있는 정도, 새로

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어려움 정도 등 3개의

측정항목으로 측정하였다.

Bhattacherjee[31]은 기대일치이론과 기술수용

모형, 대리인 이론을 기반으로 정보시스템의 지

속적인 사용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모형의 유효성을 증명하였다. 정

보시스템의 장기적인 생존력과 실질적인 성공은

최초 사용보다 지속적인 사용에 의존한다고 하였

다[32].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 팩토리의 사용 또

한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필요조건이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

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정의하

였다. 측정항목으로는 기업이 스마트 팩토리를

계속 이용하는 정도, 스마트 팩토리 사용을 중단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정도, 이후에도 스마트

팩토리를 자주 사용하는 정도로 3개의 측정항목

으로 측정하였다[31].

전환의도는 고객유지, 재구매의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자가 기존의 서비스에서 다른 서비

스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의미한다. 전환의도란 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유발적인 요인들로 구성

되어 있으며 행동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의 표시

이고, 실제적으로 의도가 강할수록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는 성향이 높아진다[12]. Bitner[33]는 전

환의도가 강할수록 전환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고 전환의도가 약하다면 전환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낮게 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34]. 이에

본 연구에서 전환의도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

마트 팩토리에서 다른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으로

전환할 생각의 정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에서 다른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으로 전환

할 가능성의 정도, 향후 우리 기업이 다른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로 3개의 항목을

통해 측정하였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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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

4.1 조사대상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실증모형은 스마트 팩토리를 실행

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의 영

향, 지각된 사용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전환비용이 지속사용의도와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스마트 팩토리를 시행 중

인 기업을 주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

행하여 2018년 10월 01일∼2018년 11월 30일까

지 61일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에는 상

공회의소, IT 관련 학회, 스마트 팩토리 연구소,

스마트 팩토리 관련 협회, 대기업과 중견·중소

제조기업의 임원과 대표 등에게 이메일과 SNS

를 통해서 수집되었다. 연구의 목적에 맞는 설

문조사 대상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먼저 스마트

팩토리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 여부, 제조업 여

부 등의 스크리닝 문항을 통해 대상기업을 추출

하였다.

스마트 팩토리의 수준별 구현 형태는 총 4단

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기초적인 ICT를 활용

하여 생산 일부 분야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

하고 있는 기초수준과 설비 정보를 최대한 자동

으로 획득하고 기업 운영의 자동화를 지향하는

수준인 중간수준1, 모기업과 공급사슬 관련 정

보 및 엔지니어링 정보를 공유하며, 수요공급
계획 최적화에 제어 자동화를 기반으로 실시간

회사 운영이 가능한 단계인 중간수준2, 마지막

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가상물리시스템

(CPS)화를 통해 사이버공간에서 사업 제반 활

동을 실현하는 궁극적인 수준인 고도화 단계이

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스마트 팩토리 도입 기

업을 기초수준, 중간수준1, 중간수준2, 고도화

단계를 포함하여 기업 단위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자료수집에 있어서 웹상에서 이루어지

는 온라인 설문을 진행할 경우 일반적으로 신뢰

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설문

에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삽입하고

사전에 메일과 전화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 응답을 받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설문 참

여 시 누락 응답과 중복 응답을 차단하고자 인

터넷 설문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공분산 기반의 통계 프로그램에서 최소 표본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200개보다 적은 표본 수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연구 모델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PLS를 사용하였다.

PLS 분석을 위한 최소 표본 수는 가장 복잡한

변수를 측정하는데 사용된 측정항목의 수에 최소

10배가 되어야 한다[36]. 본 연구에서 가장 복잡

한 변수의 측정항목은 5개이고 분석 표본의 수가

122개이므로,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적절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4.2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 단계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일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의 대상

기업의 및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상

기업의 규모로는 중견기업이 75개(61.48%), 대기

업이 37개(30.33%), 중소기업이 10개(8.20%)의 순

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의

활용 누적 기간은 6개월∼1년이 47개(38.52%), 6

개월 미만이 26개(21.31%), 1년∼2년이 36개

(29.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의

성별로는 남성이 99명(81.15%), 여성이 23명

(18.85%)로 나타났다. 직급으로는 임원이 55명

(45.08%), 부장이 43명(35.25%), 차장이 12명

(9.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층으로는 40

대가 62명(50.82%)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31명(25.41%)으로 나타났다. 근속년수는 15년

이상∼20년 미만이 52명(42.6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20년 이상이 25명(20.49%)

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4.3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지속사용의도와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통합적인

이론 프레임워크로 추상적인 개념을 조작적 정

의와 측정 문항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 사용 기

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응답 결과를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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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따라서 모형적합도 분석과 경로분

석에 앞서 측정항목을 정교화하고 선별하는 과

정이 필요하다.

확인적 요인분석(CFA)은 기존의 이론이나 경험

적인 연구결과로부터 분석대상이 되는 변수에 관한

사전지식이나 이론적 결과를 토대로 가설형식으로

모델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설정된 가설이 자료에서

관찰되는 관계를 어느 정도 잘 설명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37]. PLS 측정모형은 측정 변수의 선형조

합으로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모형이다. 각 요인적재

량은 0.7이상이면 수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

으며,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요인 적

재량은 0.7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성 개념

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 값을 통해 판별 타당성

을 확인하였다. 합성신뢰성, 평균분산추출, 크론

바 알파, 요인적재량 값은 모두 Table 1에 정리

하였다. AVE 분석은 각 잠재변수의 AVE의 제

곱근의 값과 각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비

교하는 것이다. 잠재변수의 AVE 제곱근 값이

그 잠재변수와 다른 잠재변수 간의 모든 상관계

수보다 클 경우 판별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

다[38].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잠재

변수들과 상관관계의 AVE 제곱근 값을 구했을

때 각 AVE 제곱근 값이 종과 횡의 다른 모든

상관계수들보다 크므로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판별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신뢰도는 각 구성개념의 측정 변수들 사

이의 공유 분산을 나타내는 것으로 개념 신뢰도

라고 할 수 있다. 합성신뢰도가 0.7 이상의 값을

가지고, AVE 값이 0.5 이상의 값을 가질 때 신

뢰성 조건은 만족된다[39]. 본 연구에서 도입한

변수들 중 합성신뢰도가 가장 낮은 값은 Table

1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0.850(지각된 사용 용

이성)이고, AVE가 가장 작은 경우는 0.656(지각

된 사용 용이성)이므로 조건이 충족되었다. 또

한 신뢰성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을 보여주는

Cronbach’s Alpha값을 측정하였는데, 이 역시도

Table 1과 같이 모두 기준치인 0.7을 상회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의 영향요인, 지각

Variable Item
Factor
Loading

Cronbach’s
Alpha

Composite
Reliability

AVE VIF

CEO

CEO 1 0.901

0.927 0.944 0.773

3.521
CEO 2 0.896 3.329
CEO 3 0.902 3.584
CEO 4 0.894 3.285
CEO 5 0.799 2.187

Continuance
Intention

COI 1 0.902
0.845 0.906 0.762

2.265
COI 2 0.840 1.912
COI 3 0.877 1.997

Perceived
Ease of Use

PEU 1 0.700
0.740 0.850 0.656

1.326
PEU 2 0.857 1.705
PEU 3 0.864 1.578

Perceived
Usefulness

PU 1 0.839
0.790 0.877 0.704

1.543
PU 2 0.832 1.724
PU 3 0.846 1.788

Perceived
Switching
Costs

PSC 1 0.847

0.883 0.919 0.740

2.263
PSC 2 0.872 2.439
PSC 3 0.842 2.279
PSC 4 0.878 2.423

Switching
Intention

SWI 1 0.936
0.922 0.951 0.866

3.712
SWI 2 0.940 4.040
SWI 3 0.915 2.964

Table 1 Reliabil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Measurement Model



An Empirical Study on Continuous Use Intention and Switching Intention of the Smart Factory

- 74 -

된 사용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전환비

용이 지속사용의도와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을 분석한 결과, 연구모형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었음으로 PLS에

서의 가설검증은 브트스트랩 기법을 적용하여

경로모형을 분석하여 가설검증을 하였다. PLS

에서는 몬테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기법을 적용하여 샘플을 재표본추출하여 사용하는

데 여기에서는 부트스트랩(Bootstrap)방법을 사용

하게 된다. 부트스트랩은 통계량의 어떤 조건하

에서의 분포를 근사적으로 구하는 방법으로 재

표본추출하여 관심 있는 통계량 값을 구하는 것

으로 실제 표본에서 n개의 관측치를 포함하는

표본을 반복추출하는 기법이다[40].

구조모형의 전체적인 적합성을 평가한 후 각

경로계수에 대한 유의성을 평가하였다[42]. 먼저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

선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간의 상관계수를 절대값 기준으로 최대

값은 0.517이다. 일반적으로 다중공선성을 의심

할 정도의 상관계수(〉0.8)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구조모델에서의 다중공선성 평가는 다중공

선성 통계량인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을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SmartPLS 프로그

램에서는 VIF가 5.00 미만이면 다중공선성이 없

다고 판단하게 된다[43].

모형의 적합성 검정을 위해서는 종속변수의

설명력(R2)이 10% 이상을 상회 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였다. Chin[38]은 종속변수의 설명력이 높

을수록 좋은 모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

다. 본 연구모형의 종속변수 R2값을 확인한 결

과 지속사용의도는 30.4%, 전환의도는 15.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본 연구의 구조

모형은 적합성이 잘 지지된다고 볼 수 있으며,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력의

결과는 Falk and Miller[45]가 제시한 적정 검정

력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4.4 연구가설의 검정

본 연구의 경로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

였다.

5. 결 론

5.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조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실시간 주

문형 맞춤형 생산이 가능해지고, 제조 공정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가속화되고 있다. 재

Variable CEO
Continuance
Intention

Perceived
Ease of Use

Perceived
Switching
Costs

Perceived
Usefulness

Switching
Intention

CEO 0.879

Continuance Intention 0.517 0.873

Perceived
Ease of Use

0.348 0.447 0.810

Perceived
Switching Costs

0.342 0.170 0.153 0.860

Perceived
Usefulness

0.487 0.497 0.504 0.153 0.839

Switching Intention 0.102 0.231 -0.008 -0.214 0.267 0.930

Square root of AVE shown in bold (diagonal)

Table 2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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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량을 최소화하고, 제품 불량률을 낮추며, 인건

비가 절감되면서 생산성 혁신이 나타나고 있다.

생산 라인뿐 만 아니라 공급사슬 전 공정에 걸

쳐 사물인터넷, 센서, 클라우드 기반의 초연결화

가 가능해지면서, 제조사와 부품 공급업자간의

유기적인 연결성이 강화되고 있다. 새로운 제조

패러다임을 통한 생산효율 증대, 친환경 고객

맞춤형 생산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숙련공 부족, 고령화뿐

만 아니라 고객 수요의 급격한 변화로 제품 수

명주기가 짧아져 다양한 제조환경 변화는 기업

의 높은 수준의 제품 경쟁력과 생산성 효율을

확보해야 생존이 가능한 시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 제조기업들은 경쟁우위

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를 도입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용

모형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토대로

스마트 팩토리의 지속사용의도와 전환의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설문 진행을 위한 조사대상으로는 스마트 팩

토리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123부중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일한 측정값으로 응답한 무성의 표본 1

부를 제외한 122부의 유효 표본을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

기 위해 SmartPLS 3.0을 이용하여 수렴 타당성

및 판별 타당성 분석과 신뢰성 분석 후 구조방

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9개의 가설을 검증한 결

과 7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CEO의 스마트 팩토리 도입에 대한 높은 관

심과 적절한 재정적 지원 등의 CEO 영향 등이

스마트 팩토리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 및 지각된 전환비용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결과를 나타냈다.

지속사용의도에 대한 연구가설은 지각된 사용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각된 전환비용은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에서 스마트 팩토리의 지속사용에는 전환비용

외에 실제 시스템의 안정성, 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유용성, 업무 적합성 등의 요인이 훨씬 중

요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스마트 팩

토리를 전환하고자 할 때는 전환비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환의도에 대한 가설은 지각된 유용성

Path
Factor
Loadings

S.E T-value P-value Results

H1 CEO ➔ Perceived
Ease of Use

0.348 0.092 3.785 0.000 Accepted

H2 CEO ➔ Perceived
Usefulness

0.487 0.076 6.426 0.000 Accepted

H3 CEO ➔ Perceived
Switching Costs

0.342 0.078 4.376 0.000 Accepted

H4
Perceived
Ease of Use

➔
Continuance
Intention

0.256 0.097 2.642 0.009 Accepted

H5
Perceived
Usefulness

➔ 0.356 0.105 3.717 0.000 Accepted

H6
Perceived

Switching Costs
➔ 0.077 0.094 0.821 0.412 Rejected

H7
Perceived
Ease of Use

➔
Switching
Intention

-0.166 0.106 1.569 0.117 Rejected

H8
Perceived
Usefulness

➔ 0.389 0.105 3.717 0.000 Accepted

H9
Perceived

Switching Costs
➔ -0.248 0.109 2.283 0.023 Accepted

Table 3 Hypothesis Tes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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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각된 전환비용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업

들이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정보시스템을 새롭게

도하면서 정보시스템이 전략적 도구가 아닌 생

존을 위한 무기로 인식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기업들은 정보시스템을

조직의 중요한 정보관리 주체로 활용하기 시작

한지 수십년이 되었다. 그 기간 동안 정보시스

템의 역할은 시대별로 다양하게 변화되면서 지

속적으로 새로운 혁신적 정보기술로 교체하여

도입되면서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

왔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혁신적인 스마트 팩

토리가 유용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만, 급변하는 정보기술 환경에서 더

나은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로의 전환을 계속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것이라

고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실무적인 의의는 다음과

같다. 최근 국내 제조업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

한 해결방안으로 스마트 팩토리가 대두되면서

이에 많은 정책의 추진과 스마트 팩토리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중소·중견제조기업

을 포함한 제조기업들은 스마트 팩토리 도입 방

향을 정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사회나 조직 내에 새로운 혁신적인 정보

기술인 스마트 팩토리의 지속적인 사용의도와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실증

연구가 부족한 시점에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

하여 실증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고 본다.

학문적으로는 그 동안 시도되지 못했던 국내 스

마트 팩토리 도입 기업의 지속사용의도와 전환

의도의 실증분석을 통해 기존의 모형을 개선하

거나 견고화하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국내 스마트 팩토리 도입에 대

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국내 제조기

업의 스마트 팩토리 도입시 사용자들의 행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 여러

연구자들이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의 성공을 보

장할 수 있는 선행 변인들을 찾기를 희망한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첫째, 표본의 대표성 문제이다. 연구의 광범위

한 성격을 감안 한다면, 원칙적으로 전국적인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엄밀한 확률표본을 선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의 제약 등

과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고 있는 제조기업 접

촉의 어려움 등 여러 한계점으로 표본을 국한하

여 추출하였으며, 연구결과가 일반화되기 위해

서는 엄밀한 전국적 규모의 확률표본과 스마트

팩토리의 수준별 구현 형태(초기단계, 중간1단

계, 중간2단계, 고도화단계)별로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또한 더 많은 표본을 수집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소·중견 제조기업은 혁신적인 정보기술을 도

입함에 있어서 대기업과 달리 제한된 중소·중견

제조기업에서 스마트화를 추진할 경우 대기업에

비해 저가격, 저품질의 솔루션을 도입하는 경우

가 많다.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의 스마트 팩토

리 사용 기간에 따라서도 스마트 팩토리의 지속

사용의도와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도

입 제조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집시 충분

한 크기의 표본 수집에 한계가 있어 일반화하여

설문을 수립함으로써 사용기간, 조직의 규모를

고려한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보다

세부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수준별, 산업별, 도입

기간별, 기업 규모별로 차이와 효과성을 면밀하

게 검토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정보시스템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인지

정도와 실제 사용 패턴은 다를 수 있다고 하였

다[46]. 본 연구에서도 ‘객관적’ 정도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지 정도인 ‘주관적’ 인지

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제 정도와 차이가 있

을 수 있다. 또한 관리자층 이상의 책임자급을

대상으로 스마트 팩토리 도입과 관련된 설문에

대한 지속의도와 전환의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동일 방법 편의(Common Method

Bias)가 발생할 수 있다. 향후 스마트 팩토리가

본격화되면 스마트 팩토리에서 발생되는 실제

데이터을 분석에 포함하여 활용해 볼 필요가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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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는 스마트 팩토리의 지속사용의

도와 전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 요인 중

일부만 고려하였다. 스마트 팩토리의 지속사용

의도와 전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변수와 변수의 하위 차원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척도의

개발에 있어 지속적인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지속사용의도와 전환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출하고 설문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으나 기업의 스마트 팩

토리 시스템을 통한 기술적 혁신의 속도는 새롭

게 등장하는 기술에 맞는 독립변수들의 학술적

추출이 필요함으로, 각 영역에 대한 측정방식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본 연구는 횡단 연구를 실시하였기 때

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속사용의도와 전환

의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

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종단적 연구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대상 기업에 대하여 각 기업의 대표

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 응답을 의

뢰하였으나, 실제 스마트 팩토리를 가장 잘 이

해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들이 설문을 작성하는

등의 이유로 모든 설문을 대표자에게 받지는 못

했다.

여섯째, 기업 차원에서의 실증분석뿐만 아니

라 조직 구성원의 스마트 팩토리의 사용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성공적인 스

마트 팩토리의 도입 방안에 대해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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